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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The Effects of the Profiles of Foreign Parents’ Cultural Adaptation 
on the Classes in the Growth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Applying Latent Transi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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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oung Kim․Sehee Hong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성장잠재계층을 분류하여, 두 잠재계층 간의

전이비율을살펴보고, 각각의잠재계층에영향을주는변인을검증하는것이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측변수가 있는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은 각각 '정착국 수용 집단', '원문화 정체성 집단',

그리고 '부적응 집단'의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나누어졌다.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유형은 ‘고수준 집단’, ‘증가집단’, ‘감소집단’, 그리고 ‘저수준 집단’의

4개 성장잠재계층으로나누어졌다. 외국인학부모가정착국수용집단에속하는경우에

는, 학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그 자녀가 스트레스 고수준 집단이나 감소집단으로

전이되는경향이있었으며, 학부모의한국거주기간이길수록그리고일상스트레스가

낮을수록그자녀가스트레스감소집단으로전이되었다. 높은 자아존중감과한국어능

력은 외국인 학부모와 다문화 청소년 모두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은 이차원적 이론과 일차원적 이론 모두 적용하여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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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으며, 다문화청소년에대한지원은높은문화적응스트레스가예상되는학생에

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잠재전이분석, 3-단계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 to classify latent profiles of foreign 
parents’ cultural adaptation, (b) to classify latent classes in the growth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c) to investigate 
the latent transition rates between the latent profiles and classes, (d)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latent profiles and classes, and (e) to 
examine covariates of latent transition. For these purposes,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t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showed that the cultural adaptation types of foreign par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profiles: ‘accepting new culture group’, 
‘original cultural identity group’, and ‘maladaptation group’. The latent 
classes of the change in cultural adap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categorized into four latent classes: ‘high level group’, 
‘increasing group’, ‘decreasing group’, and ‘low level group’. For 
younger parents who belong to the assimilation/integration group, 
their children tended to transit to the high-level stress group or the 
decreasing stress group. And, as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was 
longer and the level of daily stress was lower, their children tended 
to transit to the increasing group. High self-esteem and fluency in Korean 
were protective factors for both foreign parents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revealed that cultural adaptation types can be 
explained by both one-dimensional and two-dimensional theories.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policy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should be selectively applied to students who are at the potential risk 
of stres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 cultural adaptation type, cultural 

adaptation stress, latent transition analysis, 3-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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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양한 문화 속에 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함께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외국인 거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0년대부터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90년대부터는 국내 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해한국의농촌지역남성과혼인하는이주여성이크게늘었다(문경

희 2006).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5년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3.4%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조사를시작한 2006년에 대비하여 3배 이상증가하였다(행정자치부 2016.

11). 외국인이주가늘어남에따라그들의자녀들도증가하게되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미취학아동은약 12만명으로초 중 고등학교학생의 1% 이상을차지하

고 있다(교육부 2015.3). 인구 대비 학령인구는매년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 중학교에 진입하는 학령인구

중다문화학생이차지하는비율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 다문화청소년들이학교현

장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차원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 배경도 함께 가지고

있기때문에소수자로서한국문화에적응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문화적응은한개인이

그동안 속해 있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경험하는 변화를 총칭하며(Williams

& Berry 1991),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문화적응의과정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한국사회

는 '단일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백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자는 차별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존재한다(노경

란 방희정 2009). 한국에 이주해 온 여성의 상당수가 베트남, 필리핀 출신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긍정적인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심우엽(2009)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은 일반학생보다 따돌림을 더 많이 당하며, 다문화 청소년은학교

적응과정에서 주로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웅 우현정 2012).

가정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이며(Bronfenbrenner 1994),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관측되기 어려운 독특한 변인이므

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부모의 문화적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부모의 경우, 한국에 오기 전에 자신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4 조사연구

경험이나 가치관이 한국 학부모들의 가치관과 달라 혼란을 겪으며,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부담이외국인학부모가한국에서자녀를양육하는데큰스트레스로작용한다(오

만석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이주 초기에는 주변 분위기로 인해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강요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녀들에게도 모국문화에 대한

전수를 하게 된다(박찬옥 이은경 2011). 외국인 학부모는 학령기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와 대화할 때 표현하고 싶은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거나,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아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오혜정 2015).

다문화 가정에대한담론이증가함에 따라국내에서도문화적응과관련한연구들이

증가하였으나이와관련된 기존연구들에는 몇가지 한계가있다. 첫째, 문화적응유형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Berry(1997)의 이차원적 이론을 적용하여 4가지 문화적응유형을

설정해놓고, 연구대상이각유형중하나에속하도록분류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김현

실 2012; 이현주 강현아 2011; 임은미 정성진 이수진 2010). 이러한 방법들은 변수

중심적(variable-centered) 방법으로, 변수가 4개로 나누어지는 것과 실제로 연구대상

의 응답반응 패턴에 따른 하위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나뉘는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사람중심적(person-centered) 방법(Bergman & Magnusson

1997)을 적용하여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고 가정하여 기존연구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다. 변수

중심적 방법은 연구대상이 동질하며 각기 다른 변수특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사람 중심적 방법에서는 연구대상이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지며 분류된 각각의 집단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주목적이 있다.

둘째, 문화적응의 과정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세대를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한 세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박찬옥 이은경 2011; 안준희 조

정희 2011; 이지영 이주연 2012; 최혜지 2012). 또한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은 횡단연구이다(김은경 김종남 2016; 김희경 2010;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이지영 2016; 이현주 강현아 2011; 임은미 외 2010;

최윤미 임성택 2012; 최혜지 2009). 학령기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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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 겪는 급격한 발달과정과 함께 문화적응 스트레스까지 경험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변화의

양상에 따라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에 대한 영향변수를 검증하면 각 집단별

특성에 부합하는 선택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는

지원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기획이 가능해질 것이다.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접근의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이 그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변화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계층(프로파일)은

몇 개로 나누어지며 각 프로파일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유형은 몇 개로 나누어지며

각성장잠재계층은시간이지남에따라어떠한변화양상을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외국인 학부모의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 사이에 잠재전이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연구문제 4. 외국인 학부모의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5. 외국인 학부모의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의 잠재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은 문화적으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정착하고자 하는 문화와

접촉하면서 생기는 현상을 총칭하며(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넓게는

집단수준에서이루어지는문화나관습의변화이고, 좁게는 개인 수준의 사고나 행동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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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일으키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Berry 2005). 기존에 유지해 왔던 문화와 다른

생활양식을 경험하고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동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1996).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크게 일차원적 이론과 이차원적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차원적 이론은 문화적응이 이주민의 모국에 대한

몰입에서 시작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문화에 대한 몰입으로 끝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Sam 2006). 일차원 이론에서는 이주민의 문화적응이 진행

되어 갈수록 모국문화에서 갖고 있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주자가 경험하는

갈등의정도와문화적응의질적결과는매우다양하기때문에, 단순히원문화가새로운

문화로 대체되는 양상만 관측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고(Berry 1997), 일차원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이차원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차원이론은기존에속해있던문화를유지하려는정도와새로운문화를수용하는

정도의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Cuellar, Arnold, & Maldonado

1995). 두 축의 이름은 학자에 따라 ‘문화 유지’와 ‘접촉과 참여’(Berry, 1997), 혹은

‘부정적 문화 소멸’과 ‘주 사회에 동화’(Marin & Gamba 1996)등 용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자 하는 방향성의 두 측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점차 소멸되고 그 빈자리가 새로운 문화의

정체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문화를습득하면서도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차원 이론과는 차별화된다.

이렇게 독립된 두 축을 기준으로 4개의 사분면을 나눌 수 있는데, 이 4개 유형을

각각 동화, 통합, 분리, 그리고 주변화 유형이라고 하며, 문화적응 유형이 나누어지는

것은 새로운 문화가 이주민이 스스로 문화적응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Berry 1997). 먼저 동화는 원문화 정체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의 정체성만을 채택하는 유형이다. 통합은 원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의 정체성도 함께 갖는 특징이 있으며 이중문화(bicultural) 정체성이라고 표현하

기도 한다. 분리는 원문화 정체성만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는 거부하는 유형이다.

주변화는 정체성이 상실된 상태로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문화 유지도

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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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은 어떤 문화에 적응하는지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 과정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원인이 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 해를 미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원인, 중재,

그리고 결과의 세 단계를 거친다(Pea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큰 틀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서 겪는 갈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하게 되는데(Berry 2000), 문화적응과정의부적응적결과를완화시키는중재요인

및 대처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각기 다른 대응자원을

갖고있으므로 같은스트레스 원인이발생하더라도 개인이경험하는 스트레스해악은

다를수있다. 문화적응유형중분리유형과주변화유형은높은문화적응스트레스를

보이고, 통합유형은문화적응스트레스가낮게나타난다(Flannery, Reise & Yu 2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적응적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Miranda

& Matheny 2000). 첫째, 적응장애와비슷한 증상으로 심리적불편감과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저하를 수반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 무가치감, 짜증, 생산성 저하와

낮은 자존감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정착하려는 문화에서의 이질감과 차별감에 대한

것으로 기존에 익숙했던 문화와의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거부당하는 느낌이나

혐오감을수반하며, 나아가소속감을갖기어려운느낌을갖는다. 세번째로모국문화를

그리워하는 증상으로 상실감과 향수병이 특징이다(Tartakovsky 2007). Sandhu

& Asrabadi(1994)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

에 의해 나타나는 정서유형이나 행동변화로 정의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cculturative Stress Scale: ASS)를 개발하였다. ASS의 하위 구인으로는 두려움,

적대감, 차별감, 향수병 등의 7가지 구인으로 되어 있다.

3. 문화적응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변인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외국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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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는 연령,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역할 효능감, 거주기간, 그리고 가계소득을 설정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다문화청소년지원 프로그램수혜여부, 스스로생각하는자신의 한국어능

력,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다.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이주자의정신건

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한인영 2001), 언어적인 곤란함과 재정적

자원의부족, 그리고차별감은이주민이새로운문화에적응하는과정에서겪는대표적

인 스트레스 원인이다(Hovey & Magna 2000). 이주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주문화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m & Berry 1995).

거주기간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문화적응 불편감의 수준이 낮아진다(Berry 1976).

가계소득에 대한 것은 소득수준이 높으면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었으며(정명희 2011), 권복순 차보현(2006)에서는 월 평균 150～200만원인

범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습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높은 언어 유창성은 동화

유형 및 통합 유형과 관련이 있다(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유자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양육태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인다고 하였다(김민경 김경은 2009). 외국인 학부모가

겪는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이 자란 환경과 이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환경의 차이이다. 외국인 학부모는 이주자로서의 적응과 더불어 부모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 자녀와의관계에있어서부모역할효능감에따라문화적응유

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2차～6차 년도 자료이

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는 현재 급증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중도에 입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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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추세를 반영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실시된 장기추적 조사자료이다. 자

료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가 주요

대상이 되었고,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 2017.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 가구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부모자료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 중

한 명을 임의표집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 연도별 조사에 3회 이상 참여한

학생을 기준으로 1,305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분석변인

1)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본연구에서 외국인학부모의문화적응유형에대하여알아보기 위해사용된검사는

Berry(2001)의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EAAM는 미국으로 이주해온 동아시아지역 출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문화

에 대한 유지 정도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지는 4

가지 문화적응유형을 측정한 도구로서, 노하나(2007)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국제결

혼여성에맞게타당화하였다. 척도는동화, 통합, 분리, 그리고주변화의 4가지문화적응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화 8개, 통합 5개, 분리 6개, 그리고 주변화 9개의 총

28 문항으로되어있고, 응답방식은 ‘전혀그렇지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평균이 10년 이상이고 문화적응

유형은 시간에 따라 안정적임을 가정하여,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자료가 처음으로 수집된 2012년부터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2015년까지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66, 0.74, 0.72, 그리고 0.69로 나타났다.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검사는 Sandhu & Asrabadi

(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ASS)로,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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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감, 문화적충격,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기타(고립감및불신감)의 7개하위구인으

로구성되어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청소년설문지에서사용된문화적응스트레

스 문항은 ASS의 하위구인들 중 청소년에게 적용이 가능한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문화적차이로인해심리적인압박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묻는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연도별로각각 0.78, 0.78, 0.74, 0.76, 그리고 0.76으로 나타났다.

3)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

위변인들중잠재계층분류에영향을주는변인으로는 2012년조사당시외국인학

부모와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 한국어 능력, 자아 존중감, 거주기간, 부모역할 효능감,

가계수입,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여부를 사용하였다. 학부모의 거주기간은

몇년몇개월인지묻는문항으로, 개월단위의정보는연단위로변환하여사용하였다.

한국어능력은스스로자신의한국어능력이어떻다고생각하는지에대하여 ‘전혀못함’부

터 ‘매우잘함’의 4점척도로응답하는자기보고식문항이며, 분석에는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의 4개영역의평균을사용하였다. 가계수입은월평균소득을만원단위로기입하도록

한 것이고,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여학생을 0으로, 남학생을 1로 코딩하였다.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은 외국인

학부모의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국인 학부모의 부모역할

효능감이다. 외국인 학부모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서한문항을제외한 9개문항으로측정되었으며 5점리커트척도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자신에대하여긍정적으로평가하는지를묻는 4개 문항으로되어있으며,

성인용 자아존중감 척도에 비해질문의 길이가 짧고 응답범주도 4점 척도로 간략하다.

부모역할 효능감의 경우 Johnston & Mash(1989)의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PSE) 척도에서 효능감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나는내아이와의관계에서생기는문제를잘해결할수있다.’ 등의 9개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그렇지않다’부터 ‘매우그렇다’까지의 5점리커트척도에답하도

록되어있다. 학부모의자아존중감과스트레스그리고자녀의자아존중감의각구인별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80, 0.88 그리고 0.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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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의성장잠재계층을분류하고두잠재계층사이의집단바뀜을살펴보기위하여잠재전

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를 적용하였다. 잠재 전이분석은 두 개

이상의 잠재계층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며(Muthen & Muthen 1998-

2015), 관측변인들의응답패턴에따라 하위집단을분류하는혼합모형을확장한것이다.

본연구에서적용한모형은전이되기전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이고 전이 후는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으

로, 전이 전과 후에 서로 다른 목적의 측정변수를 갖는 새로운 모형이다(Nylund-

Gibson et al. 2014). 최종적인 모형은 잠재전이모형과 함께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이

며, 각 잠재계층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석과

잠재변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즉, 상호작용)를 검증하였다. 전체적인 연구모형은 <그

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Mplus 7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오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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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방법(3-step method)을

적용하였다. 3단계 방법은 공변인의 조합에 따라 잠재계층의 분류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으로(Vermunt 2010), 기존에 1단계로 분석할 때 나타나는

집단번호 바뀜(label switching)이나 분류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Asparouhov

& Muthen 2013). 아직 잠재전이모형에서는 3단계 방법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3단계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Nylund-Gibson et al. 2014). 첫째, 잠재계층모형에서 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최대

확률 계층(the most likely class variable)을 추출한다. 둘째, 각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과 각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빈도로 각 집단의 포함확률을 구하고, 참조집단에

비해 타 집단에 속할 확률을 로짓으로 변환하여 각 잠재계층마다 조건부 포함확률

로짓을 고정한다. 셋째, 앞서 추출한 최대 확률 계층을 명목변수로 설정하고 공변인을

포함하여 <그림 1>과 같은 최종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연도별로 5개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문항은 연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없음을확인하고 2012년부터 2015년 자료의각문항에서의평균을분석에사용하

였다. 기술통계 확인 결과, 왜도와 첨도가 크게 벗어나는 변수는 없었다. 분산이 다른

변수들에비해 100배이상차이나거나단위차이가큰경우에는척도의단위를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Kline 2015) 변수를 변환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자연로그로 변환하였고 연령은 10으로 나누었으며 거주기간은 5로 나누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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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학부모 문화적응유형

문항 1 1.00 5.00 2.54 1.04

문항 2 1.00 5.00 4.04 0.86

문항 3 1.00 5.00 2.64 1.10

문항 4 1.00 5.00 3.13 0.95

문항 5 1.00 5.00 2.98 0.84

문항 6 1.00 5.00 2.89 0.91

문항 7 1.00 5.00 2.96 0.87

문항 8 1.00 5.00 3.32 1.02

문항 9 1.00 5.00 2.98 0.95

문항 10 1.00 5.00 3.46 0.89

문항 11 1.00 5.00 3.63 0.86

문항 12 1.00 5.00 3.62 0.74

문항 13 1.00 5.00 3.60 0.77

문항 14 1.00 5.00 2.35 0.94

문항 15 1.00 5.00 3.38 1.03

문항 16 1.00 5.00 3.17 0.99

문항 17 1.00 5.00 3.20 0.88

문항 18 1.00 5.00 3.28 0.91

문항 19 1.00 5.00 2.25 0.99

문항 20 1.00 5.00 2.10 0.90

문항 21 1.00 5.00 1.90 0.86

문항 22 1.00 5.00 2.08 0.92

문항 23 1.00 5.00 2.26 1.01

문항 24 1.00 5.00 2.25 0.99

문항 25 1.00 5.00 1.91 0.81

문항 26 1.00 5.00 2.18 0.89

문항 27 1.00 5.00 2.18 0.90

문항 28 1.00 5.00 2.07 0.86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2012년 1.00 3.70 1.45 0.37

2013년 1.00 3.30 1.46 0.37

2014년 1.00 2.90 1.40 0.32

2015년 1.00 3.00 1.44 0.34

2016년 1.00 4.00 1.42 0.32

<표 1>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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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학부모 변수

나이 22.00 61.00 41.45 5.15

한국어능력 1.00 4.00 3.03 0.55

자아 존중감 2.11 5.00 3.89 0.51

거주기간 1.25 38.33 13.46 3.38

일상 스트레스 1.00 4.00 1.80 0.40

가계소득(만원/월) 0.00 800.00 215.05 101.19

학생 변수

지원/수혜여부 0.00 1.00 0.70 0.46

한국어능력 1.50 4.00 3.63 0.50

　 　 자아 존중감 1.00 4.00 3.17 0.54

2. 잠재계층 분류

잠재계층 분류를 위하여 각 잠재계층 수에 따른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chwartz 1978), LMR 우도비검정(LMRLRT: Lo, Mendell, & Rubin 2001),

그리고 Bootstrap 우도비 검정(BLRT: McLachlan & Peel 2000)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된각계층의비율을살펴보았다. BIC 지수의경우, 모형이복잡해질수록적합도가

좋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표본 자료에서 흔히 나타나므로(Jedidi et al. 1997),

요인분석에서 스크리도표를보고요인의수를 결정하는 것같이계층 수에따른 BIC

변화 폭이 작아지는 부분을 참고하였다. BIC 지수뿐만 아니라 LMRLRT와 BLRT

및 분류된 각 계층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

(Nylund-Gibson et al. 2014).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의 경우,

프로파일수가증가함에따라 BIC 적합도가점진적으로좋아지기때문에 BIC만으로는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어렵다(표 2 좌측). LMRLRT 결과에 따르면,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보다 3개일 때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LRT는 모든 잠재계층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각 계층의 비율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는 3개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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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계층 수

Log 
Likelihood BIC

LMRLRT
p-value

BLRT
p-value 각 계층의 비율(%)

외국인 학부모 문화적응유형 LPA

2 -32900.56 66410.91 <.001 <.001 40 60

3 -30947.94 62713.71 <.001 <.001 22 46 32

4 -29775.79 60577.46 0.50 <.001 15 19 39 27

5 -28858.75 58951.42 0.32 <.001 19 15 34 18 14

6 -28226.67 57895.31 0.22 <.001 15 13 12 36 12 12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LCGA

2  -1883.94 3839.62 <.001 <.001 17 83

3  -1817.55 3728.36 0.14 <.001 81 7 12

4  -1762.90 3640.58 0.15 <.001 9 4 76 11

5  -1740.28 3616.86 0.00 <.001 10 4 76 10 0

6  -1726.85 3611.53 0.38 <.001 10 73 5 0.2 5 8

<표 2> 잠재계층 수 결정을 위한 적합도 통계량과 각 잠재계층의 비율

LPA: latent profile analysis, LCGA: latent class growth analaysis, LMRLRT: Lo-Mende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의 경우, <그림 2> 오른쪽의

BIC 결과를보면성장잠재계층의수가 4개일때값이급격히바뀌는것을알수있다.

계층의수가 5개이상이되면각잠재계층의비율이 1% 미만인집단이생기고프로파일

의형태가중복되는집단들이발생하기때문에적합통계량과해석의용이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 성장잠재계층의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이 논문에서제시한결과는선형

(linear) 함수를 적용한 결과인데, 이차(quadratic) 함수를 적용하면 모형의복잡성으로

인해추정실패가잦고, 추정이되더라도이차항계수가유의미하지않은경우가빈번하

여, 최종적으로 선형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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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BIC 적합도(좌)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잠재성장 계층 수에 따른 BIC 적합도(우)

3.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성

1)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의 잠재프로파일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분류된 3개의 프로파일은 각 집단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착국 수용 집단(22%), 원문화

정체성 집단(46%), 그리고부적응집단(31%)으로이름을붙였다. 28개의문항중에서

8번까지는 동화 적응유형, 13번까지는 통합 적응유형, 19번까지는 분리 적응유형,

28번까지는 주변화적응유형에대한내용이며, 이네가지하위구인은정착하고자하는

나라에대한문화수용정도와기존문화유지정도의두축으로생기는사분면중하나에

속하는 개념임을 고려하였다.

<그림 3>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의 각 잠재계층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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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정착국수용집단은동화와통합적응유형을다른집단에비해많이사용하고,

분리 적응유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게 사용하며, 주변화 방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며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원문화 정체성 집단은 출신국가의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높은 집단이다. 다른 집단에 비해 분리 적응유형을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통합 적응유형도 분리 적응유형만큼 사용하고 있다. 이 집단의 동화

적응유형점수는최하위를나타냈으며주변화유형도낮은편이었다. 세번째로부적응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주변화 적응유형과 분리 적응유형이 높게 나타나고 동화나

통합 적응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성장잠재계층 분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분류된 4개의 잠재계층은 고수준 집단(4%), 증가 집단(9%), 감소 집단(11%),

그리고 저수준 집단(76%)으로 이름을 붙였다. 우선, ‘고수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수준의스트레스를유지하며시간이 지남에따라스트레스가 약간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증가’ 집단은 초기에는 스트레스 수준이 최저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소’ 집단은 초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었다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저수준’ 집단은 가장 빈번한

경우로,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그림 4>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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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잠재계층 간의 전이(transition)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을 예측변인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 변화유형을 결과변인으로 간주하고 집단이 전이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외국인 학부모 문화적응유형의 각 잠재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성장잠재계층으로 전이될 때, 전이된 비율이 전이의

종착점인 성장잠재계층의 분류비율보다 큰 경우를 두르러진 전이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학부모 프로파일 중 ‘부적응’ 집단에서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잠재계층

중 ‘저수준’ 집단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61%인데, 원래 저수준 집단의 비율이 76%이었

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그리 많이 전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전이가 두드러지는 경우를 <표 3>에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

고수준 집단
(4%)

증가 집단
(9%)

감소 집단
(11%)

저수준 집단
(76%)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
 프로파일

정착국 수용 집단(22%) 0  8  5 87

원문화 정체성 집단(46%) 3 10  9 78

부적응 집단(31%) 9 11 19 61

<표 3> 학부모의 문화적응 프로파일에서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유형으로 전이비율 
(단위: %)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착국 수용’

집단은 대다수가 ‘저수준’ 집단으로 전이되었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문화에 동화되고

통합적 문화적응을 하는 경우, 그 자녀세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대개 낮은

수준을유지하게되었다. 두번째로 ‘원문화정체성’ 집단의경우는 ‘저수준’ 집단으로의

전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증가’ 집단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 적응할 때 분리와 통합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녀세대는

대부분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이지만 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도

꽤있음을뜻한다. 세번째로 ‘부적응’ 집단의경우는여러집단으로의전이가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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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발하였으며, ‘고수준 집단’, ‘증가 집단’, 그리고 ‘감소 집단’으로의 전이가 각각

9%, 11%, 그리고 19% 이었다. 외국인 부모가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모국 문화만 고수하려는 등 부적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자녀세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초기에 높은 수준을보이다감소하는

경우가 되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하는 집단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기준집단 비교집단 독립변수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외국인 학부모

부적응 집단

정착국

수용 집단

연령 -0.34*** 0.23 0.71

거주기간 0.00*** 0.18 1.00

스트레스 -0.66*** 0.17 0.52

한국어능력 1.81*** 0.20 6.10

자아 존중감 2.54*** 0.26 12.62

가계소득 0.05*** 0.18 1.05

원문화

정체성 집단

연령 0.26*** 0.16 1.30

거주기간 -0.33*** 0.13 0.72

스트레스 -0.48*** 0.12 0.62

한국어능력 0.29*** 0.16 1.34

자아 존중감 1.58*** 0.17 4.87

가계소득 0.17*** 0.14 1.19

다문화청소년

저수준 집단

고수준 집단

한국어능력 -1.47*** 0.38 0.23

자아 존중감 -1.82*** 0.35 0.16

지원 프로그램 -0.64*** 0.42 0.53

증가 집단

한국어능력 0.00*** 0.29 1.00

자아 존중감 -0.14*** 0.23 0.87

지원 프로그램 0.06*** 0.30 1.06

감소 집단

한국어능력 -0.55*** 0.27 0.58

자아 존중감 -1.68*** 0.30 0.19

지원 프로그램 -0.09*** 0.32 0.91

*   ,**   ,***   

<표 4>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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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잠재계층 및 잠재전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 검증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의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 프로파일 결과를 보면, 부모의 일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한국어능력이 우수할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집단보

다는 ‘정착국 수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이 짧을수록, 일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집단보다는 ‘원문화 정체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성장잠재계층에 대한 결과를 보면,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기준집단인 ‘저수준’ 집단

보다는 ‘고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저수준’ 집단에 비해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될는지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없었다. 학생이 스스로 한국어능력

에 자신이 없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저수준’ 집단에 비해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잠재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학부모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잠재전이분석은전이되기전과후모두명목형변수이기때문에, 특정잠재계층에

서 특정 변수의 값에 따라 전이되는 계층이 달라진다는 개념이 상호작용 효과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표의 맨 왼쪽 열을 보면, 외국인 학부모 잠재프로파일 세 개를

각각 조건부로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학부모의 잠재프로파일이 정착국

수용 집단일 경우, 자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고수준 집단에 속할지 저수준 집단에

속하게 될지에 학부모의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정착국 수용집단에서는

학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자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저수준 집단보다는 고수준

집단에속할 확률이높다. 외국인학부모가 정착국 수용집단일 경우, 자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감소집단에속할지저수준집단에속하게될지에학부모의 연령과거주기

간,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학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저수준 집단보다는 감소 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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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부모
잠재 프로파일

다문화 청소년 
성장잠재계층

비교집단

전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
(학부모 특성)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정착국 수용 집단

고수준 집단

연령 -2.34** 0.77 0.10

거주기간 0.45** 0.31 1.58

스트레스 -5.76** 3.76 0.00

한국어능력 -1.00** 0.90 0.37

자아 존중감 3.71** 2.14 40.88

가계소득 0.83**　 0.92 2.30

증가 집단

연령 -0.7**　 0.78 0.47

거주기간 0.50** 0.55 1.65

스트레스 -1.04** 1.03 0.35

한국어능력 -1.54** 0.82 0.22

자아 존중감 0.62** 0.72 1.85

가계소득 1.32**　 1.08 3.74

감소 집단

연령 -2.03** 0.80 0.13

거주기간 0.67** 0.33 1.95

스트레스 -2.12** 0.82 0.12

한국어능력 -0.60** 0.70 0.55

자아 존중감 -0.36** 1.03 0.70

가계소득 0.13**　 0.73 1.13

원문화 정체성 집단

고수준 집단

연령 0.16** 0.79 1.17

거주기간 -0.49** 0.52 0.61

스트레스 0.12** 0.55 1.13

한국어능력 -0.21** 0.55 0.81

자아 존중감 0.90** 1.18 2.45

가계소득 -0.01**　 0.46 0.99

증가 집단

연령 0.65** 0.32 1.91

거주기간 -0.46** 0.26 0.63

스트레스 0.47** 0.28 1.61

한국어능력 0.32** 0.38 1.38

자아 존중감 0.09** 0.38 1.10

가계소득 0.33**　 0.37 1.38

감소 집단

연령 -0.29**　 0.44 0.75

거주기간 0.45** 0.52 1.56

스트레스 0.72** 0.41 2.05

한국어능력 -0.43** 0.59 0.65

자아 존중감 0.12** 0.50 1.13

가계소득 0.16**　 0.36 1.17

<표 5> 잠재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상호작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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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 집단

고수준 집단

연령 -0.62* 0.43 0.54

거주기간 0.48* 0.49 1.61

스트레스 -0.42* 0.41 0.66

한국어능력 0.04* 0.62 1.04

자아 존중감 -0.53* 0.54 0.59

가계소득 -1.02* 0.48 0.36

증가 집단

연령 0.03*　 0.42 1.03

거주기간 0.29* 0.38 1.34

스트레스 0.12* 0.45 1.12

한국어능력 0.13* 0.43 1.14

자아 존중감 0.03* 0.71 1.03

가계소득 0.68*　 0.68 1.98

감소 집단

연령 -0.52*　 0.50 0.60

거주기간 0.65* 0.45 1.91

스트레스 0.12* 0.34 1.13

한국어능력 -0.19* 0.38 0.83

자아 존중감 0.50* 0.36 1.65

가계소득 -0.55*　 0.30 0.58

주) 다문화 청소년 성장잠재계층의 기준집단은 저수준 집단임.

*   ,**   

외국인 학부모의 잠재프로파일이 원문화 정체성 집단일 경우에는, 학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저수준 집단보다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집단

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외국인 학부모가 부적응 집단일 경우에는,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저수준을 유지하는 집단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의 하위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 자녀의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어떻게변화하는지

에 따라 그 하위집단을 나누었다. 각각의 잠재계층(하위집단)을 분류한 후에는 분류된

잠재계층들 사이의 전이비율과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검증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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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요약과 결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외국인 학부모는 여성이주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의 문화적

응유형은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나누어졌다. 각 잠재프로파일의 이름은 ‘정착국 수용

집단', '원문화 정체성 집단', 그리고 '부적응 집단'으로 하였다. 이차원 이론에서

문화적응유형을 나누는 두 개의 차원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와 예전 문화를

유지하는 정도라고 했을 때, 정착국 수용 집단의 프로파일 형태를 보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문화 정체성 집단은 이주오기

전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동화 적응유형의 점수가 낮아, 새로운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 문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부적응 집단은

다른 잠재계층에 비해 주변화 적응유형이 두드러지며, 분리 적응유형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화나 통합적 적응유형은 낮게 나타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이주여성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은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로

이루어진 사분면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집단은 일차원적 이론의 양

극단으로표현이가능함을알수있었다. 문화적응유형에대하여사람중심적접근으로

새롭게알수있었던점은연구대상의문화적응유형은오로지일차원으로, 혹은오로지

이차원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하위집단의 특징에 따라 다른 일차원적 이론이

적용될 수도, 이차원적 이론이 적용될 수도 있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에 따라 4개

종류의 성장잠재계층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렇게 나누어진 성장잠재계층의 이름은

각각 '고수준 집단', '증가 집단', '감소 집단', 그리고 '저수준 집단'으로 하였다.

고수준집단은모든시점에서최고수준의스트레스수치를보였으나미미한차이이지

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증가 집단은 위험 집단으로도

볼수있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가증가하여 5년후에는가장높은수준의스트레스를

보고하게 된다. 감소 집단은 초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나타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수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가장낮은수준의문화적응스트레스로시작해서 5년후까지거의변화가없었다.

저수준 집단의비율이 70%가넘고 5년차시점에서저수준 집단과 감소 집단의비율을

합치면약 87%가되므로, 시간이지남에따라대다수는문화적응스트레스가감소하거



24 조사연구

나스트레스가낮은수준을유지한다. 따라서대부분의다문화청소년은적극적개입이

나 지원정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증가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10%와

고수준 감소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6%에게 집중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재 교육당국에서는다문화청소년의증가를대비하여 ‘다문화중점학교 150개교

지정’, ‘중도입국학생 예비학교 확대’, ‘맞춤형 한국어 교육 운영’ 을 비롯하여 다문화

학생의 한국문화적응을 돕는 정책을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2015).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모든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단지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청소년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혹은 ‘다문화

청소년은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증가 집단에 해당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가족 상담이나 멘토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 사이의 전이(transition) 비율과 관련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의 문화적응이 일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프로파일들은 자녀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저수준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고, 학부모의문화적응

이 일차원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프로파일인 부적응 집단은 저수준 집단을 제외한

다양한 집단으로 전이가 되었다. 원문화 정체성 집단이나 부적응 집단과 같이 학부모

세대에서 분리 적응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다음 세대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집단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유형 중 주변화 유형과 분리 유형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임은미 외 2010), 이러한 경향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세대에까지 걸쳐서 나타남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학부모가

부적응 집단에 속하는 경우, 다음 세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잠재계층은 감소 집단,

증가 집단, 그리고 고수준 집단으로의 전이가 두드러졌다. 즉, 외국인 어머니가 문화적

응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착해야 할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넷째, 분류된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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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원문화 정체성 집단보다는 부적응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일상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원문화 정체성 집단이나 정착국 수용집단

보다는 부적응 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외국인 학부모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부적응 집단보다는 정착국 수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집단보다는 정착국 수용 집단이나

원문화정체성집단에속할확률이높았다. 한국에거주한기간과가계소득은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에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연구(임은미 외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집단(부적응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학생 스스로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고수준 집단이나 감소 집단보다는 저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자아존중감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다른 성장잠재계층에 비해 스트레스 저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저수준

집단은 5개년도내내낮은스트레스수준을유지하는집단이기때문에높은자아존중감

과 한국어능력은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여부는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한국어능력에 대한 자신감임을 나타낸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모든대상에게지원프로그램을적용하는것이아니라, 일정수준이상의적응스트레스

를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잠재전이에영향을 주는변인은 상호작용과 같이해석할 수있으며, 다문화

청소년 성장잠재계층의 기준집단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저수준 집단임을 숙지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이 정착국 수용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나이가적을수록그자녀가스트레스고수준집단이나감소집단으로전이되

는경향이있었다. 외국인여성이주자의나이가어릴수록자녀세대의문화적응스트레

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학부모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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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이됨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학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원문화 정체성집단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증가 집단으로 전이되었다.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부적응

집단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고수준 집단으로 전이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류한

잠재계층에서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이 외국인 학부모 잠재프로파일에서는

부적응 집단이고, 다문화 청소년 성장잠재계층에서는 고수준 집단 및 증가 집단인데,

부적응 집단에서 고수준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 및 연구제언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문화 한국인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10살 정도 된 자녀가 있고 한국인 남편을 둔 외국인 출신 이주여성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이 대상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는 원인은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새터민(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이주민)의 이주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 더욱 다양한 범위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하여 더 자세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설문지 내용은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예를 들어 시어머니에 관한 질문) 남성에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향후 조사에서 패널을 구축할 때 남성 외국인 학부모의 특성도 고려한다면

자료 활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문화적응과 관련한 예측변수들 중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문화적

응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문화에 긍정적으

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처자원이 충분한지가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적

요인들에대해알아보았지만, 이런개인적특성이사회적지지자원이나인지적대처전

략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완충변인(buffer)을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예측변인들이 주로 개인적 특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주자가 문화 스트레스에 대하여 어떤 대처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적응의양상이크게달라지기때문에, 추후이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문제해결중

심의 적극적대처기제는긍정적인효과를낳고 정서의존적소극적 대처기제는부정적

인 결과를 낳는다는 결과와(Lazarus & Folkman 1984), 정서 의존적 수동적 대처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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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결과(Ward, Leong & Kennedy, 1998)가 혼재하

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의 경우는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적응유형의 측정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류 결과를 보면 너무 쉽거나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어서 잠재계층 분류에

별 기여를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번 문항인 ‘나는 집에 있을 때

한국말을사용한다.’는 대부분의사람들이 집에서한국어를사용하기때문에 이문항으

로 동화 적응유형을 측정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같은 방식으로 14번

문항인 ‘내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 문항이 분리 적응유형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기능이 떨어진다. 한 가지 개선책으로 Rasch 모형을 적용하면 이러한 측정적 문제를

쉽게 개선할 수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유형의 척도에 Rasch 모형과 같은

문항반응모형을 적용하여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항은 제거하고 중복되는 문항을

줄여, 대규모 추적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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